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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대표팀이 휴식으로 2015 호주 아시안컵

토너먼트준비를시작했다

울리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은 호주 멜버른에 입성

한뒤첫날인 19일 훈련일정을잡지않고선수들에게

휴식을줬다

대한축구협회는 선수들이 마음을 놓고 쉬라고 감

독이자유시간을준것이라고밝혔다

대표팀은지난 17일호주와의 2015 아시안컵A조 3

차전에서 평소보다 더 많이 뛰다가 경기 후 탈진하듯

그라운드에누웠다

또 그날경기에서는박주호 구자철(이상마인츠)이

상대의거친플레이때문에부상을입었다 특히공격

진의핵심요원인구자철은팔꿈치인대가파열되면서

이번대회에서더는출전할수없게됐다

한국은조별리그에서다수선수가컨디션난조와부

상을겪는고전끝에 3연승을달렸다

공격진의 핵심요원이자 부주장인 이청용(볼턴)은

오만과의 1차전에서 정강이를 다쳐 대회를 마감하고

귀국했다 공격수 손흥민(레버쿠젠) 구자철 골키퍼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등은 몸살을 앓고 쿠웨이트와

의 2차전에 결장했다 여기에 주장 기성용(스완지시

티) 왼쪽 풀백 김진수(호펜하임)는 세 경기 연속으로

풀타임을소화하느라체력이떨어진상태다

슈틸리케호에게는 조별리그 고전으로 지친 몸을

추스르고 새로 시작할 의지를 다잡을 시간이 필요한

시점인것으로관측된다

A조 1위를장식한한국은오는 22일멜버른렉탱귤

러스타디움에서 B조 2위로 8강을확정지은우즈베키

스탄과 4강을다툰다

슈틸리케호는 20일에는 컨디션을 조율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 대회가

개막한 뒤 대표팀의 훈련은 기본적으로 회복과 컨디

션유지에집중되고있다

한국은오는 21일에는우즈베키스탄과의일전을대

비한 마지막 전술 담금질을 치르며 출전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FC가정준연<사진>의완전이적으

로뒷문을강화했다

K리그클래식광주 FC가 19일 시즌수

비안정화를위해임대신분이었던정준연

을전남으로부터완전이적시켰다

정준연은 전남 유스출신으로 2008년부

터 6시즌동안 82경기에출장했다

지난시즌 1년임대로광주에합류한정

준연은정규리그 30경기와승강플레이오

프 2경기 등 모두 32경기(2407분)를 소화

하며승격의순간에함께했다

투지와헌신적인플레이가돋보이는정

준연은뛰어난패싱력과지능적인플레이

를펼치는풀백으로평가받는다

정준연은 축구선수는 그라운드에 서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지난 1년간

광주는 나에게 기회의 땅이었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줬다며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승격을 이뤄냈듯이 다시한번 똘똘

뭉쳐올시즌파란을일으키고싶다고포

부를밝혔다 /김여울기자wool@

광주FC 강해진수비

정준연전남에서완전이적

슈틸리케 일단 쉬어

22일아시안컵 8강전앞두고

선수들체력컨디션회복총력


